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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과거 폭로한 홍석천 "너 게이클럽 왔었잖아"

등록 2026.04.25 11:00:00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코미디언 김준호가 게이클럽에 온 적이 있다고 폭로한다. 김준호는 지난해 결혼

했다.

홍석천은 25일 방송하는 채널S 예능프로그램 '니돈내산 독박투어4'에서 김대희·김준호·장동민·홍인규와 함께 충남 청양으로

여행을 간다. 청양은 홍석천 고향이다.

이들은 홍석천이 추천한 한우 소갈비 식당을 찾는다. 이곳은 청양 특산물인 맥문동으로 양념을 하는 현지 맛집이다.

홍석천은 "맥문동이라는 약재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하며 맥문동 양념 갈비를 직접 굽는다. 또 구기자를 넣은 독특한 청

양냉면도 주문한다.

홍석천은 고기와 냉면 등으로 식사비가 47만원이 넘어서자 "난 (독박게임에서) 빠져도 되냐. 이 고기 다 내가 구웠잖아"라며

김준호 유행어를 사용한다.

김준호는 "'쟈나쟈나' 은근히 많이 쓴다. 그거 내 유행어다"며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에 발끈한 홍석천은 "'쟈나쟈나'는 원래 이태원 거쟈나. 네가 갖다 쓴 거쟈나. 너 이태원 게이클럽 왔었쟈나"라며 김준호 과

거를 폭로한다.

당황한 김준호는 "옛날에 대희형과 이태원에 갔을 때"라며 해명에 나선다.

김준호는 지난해 7월 코미디언 김지민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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